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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and usage of oral hygiene products among patients who visited 
dental hospitals or clinics. Methods: A questionnaire was provided to a total of 187 patients who visited dental hospitals or 
clinics in Gyeongnam area. The answers were then statistically analyzed. Results: Interest in oral hygiene (r=0.194, p<0.01) and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oral health (r=0.232, p<0.01)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oral hygiene device awareness. 
Moreover, this study showed that females (β=-0.185, p<0.05) and those with greater interest in oral health (β=0.156, p<0.05) were 
more familiar with and used toothbrushes regularly. Finally, this study showed that females (β=-0.459, p<0.001) and those who 
did not suffer from halitosis (β=-0.215, p<0.01) were more familiar with and used oral hygiene devices regularly. Conclusions: 
To ensure the proper recognition and use of oral hygiene devices, professional oral health education is necessary. Furthermore, 
various forms of media should be used to disseminate information on oral hygiene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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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은 대표적인 구강질환으로 한 번 발생하면 지속적인 악화과정을 겪는 전형적인 만성질환으로[1] 대부분은 구강의 건

강을 악화시켜 결국에는 치아상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구강건강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2]. 구강병의 발생 원인인 치면세균막을 효율적
으로 제거하는 것은 구강위생관리의 목적으로[3],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치면세균막 관리가 중요한다. 치면세균막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건강한 구강위생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4] 그 중 칫솔질은 치면세균막 제
거 뿐만 아니라 치은 마사지 효과가 있어 치은 각화를 촉진시켜 세균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주어 치주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이다[5].

구강 내 치면세균막을 조절하는 방법으로는 칫솔질이 가장 효율적이나 칫솔질만으로는 완벽한 관리를 할 수 없고, 사람에 따라서는 각 개인
에 적합한 구강위생용품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치면세균막 관리는 물론 치간청결이나 치은 마사지 등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6]. 또한 개인의 
연령과 구강상태 및 보철물 상태를 고려하여 구강위생용품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7,8], 용도에 따라 적절히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면 
치면세균막 관리에 큰 효과를 높일 수 있다[6]. 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구강위생용품에 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적극적인 구강보건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9]. 하지만 구강위생용품 사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다양한 구강위생용품에 관한 
인지율은 낮은 편이며 혹은 인지를 하더라도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 역시 낮다고 알려져 있다[8].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개인들이 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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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관한 관심도가 적고 관심이 있더라도 정확한 정보와 이용방법에 대한 기술력의 부족이라 판단되며[10], 칫솔 외에도 양치용액, 치실, 치
간칫솔 등 구강위생용품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좀 더 대중적이고 효과적인 구강위생용품의 개발과 적극적인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하다[11]. 
현재까지 구강위생용품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구강위생용품의 사용실태에 대한 다각적인 선행연구[12-14]가 있지만 구강위생용품별 각각의 
인식과 사용실태를 면밀히 조사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구강위생용품의 사용이 효과적이고 그 필요성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
람들이 자신의 구강상태에 맞는 적절한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향후 국민들이 구강위생용품의 올바른 인식과 
사용방법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및 구강보건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경남지역의 치과 병·의원 내원 환자를 중심으로 구강위생용품의 인식과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구강위생용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사용법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의 필요성 및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대상자를 윤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00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후 2021년 7월 13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

지 연구를 진행하였다(1040460-A-2021-021).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3.1.0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0.05, 검정력 
95%, 독립변수 11개로 하였을 경우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최종 연구대상자 수는 172명으로 산출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무응답 및 불완전
한 응답을 보인 설문지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총 190명의 경남지역 5개의 치과 병·의원 내원 환자를 연구대상자로 모집하였다. 치과 병·의원
에 모집공고문을 부착하여 자발적으로 연구에 동의한 대상자는 설문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입누락 등으로 기재가 불충분한 설문
지 3부를 제외한 187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도구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11문항, 구강건강 인식에 관한 5문항, 구강위생용품 인식 9문항,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 10문항으로 총 35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성별, 결혼, 연령, 교육, 월소득, 흡연, 구강건강 행위를 묻는 문항으로 총 11문항이다. 구강위생용품 인식과 사용실태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1,15,16]의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구강건강 관련 5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
매우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로 측정하여 구강건강 관심과 주관적 구강건강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건강 인식이 높은 것으
로 해석하였고, 치주질환, 구취, 지각과민 경험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건강 인식이 낮은 것으로 해석하여 5문항을 개별적으로 사용하였
고, 구강위생용품 인식은 알고 있다(1점), 모른다(0점)로 측정하여 해석하였다.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는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구강위생용품
이 무엇인지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구강위생용품에 대해 응답한 경우 알고 사용하고 있다로 간주하여 1점을 부여하였으
며, 사용하지 않는다와 모른다는 응답에 대해서는 0점을 부여하여 칫솔에 관한 5문항과 기타 구강위생용품에 대한 5문항의 총점으로 칫솔인지
사용도와 구강위생용품 인지사용도 점수를 계산하였다. Cronbach’s α는 구강위생용품 인식 0.900,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 0.708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program(ver. 25.0; IBM Corp., Armonk, NY, USA)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는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점수화가 가능한 변수인 구강건강 인식, 구강위생용품 인식은 평균과 표준편차
를 산출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t-test 및 one way ANOVA로 분석하였다. 구강건강 인식, 구강위생용품 인식와의 상
관관계를 보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를 실시하였으며,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α=0.05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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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 인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 인식에서는 치주질환 경험이 2.53, 구취 경험 2.75, 지각과민 경험은 2.49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치주질환 경험이 많았으며(t=2.017, p<0.05), 기혼이 미혼에 비해 구강건강 관심도(t=-3.241, p<0.001), 치
주질환 경험(t=-2.287, p<0.05), 구취 경험(t=-2.069, p<0.05)이 높았다. 연령이 높은 그룹에서 구강건강 관심도(F=5.533, p<0.001), 치주질환 경
험(F=3.928, p<0.01), 구취 경험(F=2.526, p<0.05), 지각과민 경험(F=3.627, p<0.01)이 높았다<Table 1>.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위생용품 인식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위생용품 인식은 성별, 연령, 교육, 월소득, 흡연유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서는 여성이(t=-8.326, 

p<0.001), 연령에서는 40대 이하에서(F=4.827, p<0.001), 교육수준이 높을수록(t=-2.482, p<0.05), 월소득이 적을수록(F=4.641, p<0.05), 비흡
연자가(t=-3.832, p<0.001) 구강위생용품 인식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5.961, p<0.01) (F=6.761, p<0.001)<Table 2>.

3.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 문항중 칫솔에 관한 5문항을 살펴보면, 칫솔의 사용실태는 사용 중인 칫솔 종류를 모른다가 64.7%였으며, 칫솔모의 

크기는 중간크기 59.4%, 모른다가 20.3%로 조사되었으며, 칫솔모의 줄수는 모른다가 52.4%, 4줄모가 28.9%순으로 조사되었다. 칫솔모의 강
도는 중간모 48.1%, 모른다가 14.4%로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칫솔모 형태는 편평형 65.8%, 모른다가 14.4%로 나타났다. 구강위생용품의 사용
실태에 관한 5문항을 살펴 보면, 사용 중인 치약 종류를 모른다가 36.9%, 치실의 종류에서는 잘 모른다는 48.7%였고, 치간칫솔의 크기는 잘 모
른다가 74.9%였고, 사용하는 치간칫솔 형태는 잘모른다가 69.0%로 조사되었다. 음식물 잔사에 칫솔 외 사용하는 구강위생용품은 치실사용이 
51.9%로 가장 높았으며, 치간칫솔 29.9%, 이쑤시개 24.1% 순으로 조사되었다<Table 3>.

4. 구강건강 인식과 구강위생용품 인식과의 관계
구강건강 인식은 구강건강 관심도와 주관적 구강건강에서 구강위생용품 인식과 유의한 양(+)의 관계로 나타났으며(r=0.194, p<0.01) (r=0.232, 

p<0.01),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을 의미하는 변수인 치주질환 경험과 구취에서는 구강위생용품 인식과 유의한 음(-)의 관
계로 나타났다(r=-0.218, p<0.01) (r=-0.147, p<0.05)<Table 4>.

5. 칫솔 인지사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 문항 중 칫솔에 관한 5문항을 이용하여 칫솔을 알고 사용하고 있는 정도를 알아보았으며, 칫솔인지사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중 성별, 결혼, 흡연 변수는 가변수 처리를 하고, 연령, 교육, 월소득과 구강건강에 관한 
인식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칫솔인지사용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
며(F=4.110, p<0.001), 설명력은 15.5%로 나타났다. 투입된 독립변수중 연구대상자의 성별(β=-0.185, p<0.05)과 구강건강 관심(β=0.156, 
p<0.05)이 칫솔 사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에 비해 여성이, 구강건강 관심이 높을수록 칫솔에 대해 알고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6. 구강위생용품 인지사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 문항 중 칫솔을 제외한 기타 구강위생용품에 관한 5문항을 이용하여 구강위생용품을 알고 사용하고 있는 정도를 알

아보았으며, 구강위생용품 인지사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중 성별, 결혼, 흡연 변수는 가변수 처
리를 하고, 연령, 교육, 월소득과 구강건강에 관한 인식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구강위생용품 인지사용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5.839, p<0.001), 설명력은 22.3%로 나타났다. 투입된 독립변수중 연구대상자
의 성별(β=-0.459, p<0.001)와 구취(β=-0.215, p<0.01)가 구강위생용품 사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에 비해 여성이, 
구취 경험이 적을수록 구강위생용품에 대해 알고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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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ctual conditions of use of oral hygiene devices                                                                                                      (N = 187)
Toothbrush Oral hygiene devices*

Characteristics Division N % Characteristics Division N %
Toothbrush type For plaque  50 26.7 Toothpaste type For tooth decay  59 31.6

For periodontitis  15  8.0 For periodontitis  24 12.8
For implants   1  0.5 For shirin  22 11.8
Don’t know 121 64.7 For whitening  13  7.0

The size of a toothbrush hat Small  27 14.4 Don’t know  69 36.9
Middle 111 59.4 Floss type Regular  54 28.9
Big  11  5.9 Wax coating  32 17.1
Don’t know  38 20.3 Sponge   2  1.1

Toothbrush bristles line 
number

2 Lines   4  2.1 Handle   8  4.3
3 Lines  31 16.6 Don’t know  91 48.7
4 Lines  54 28.9 Interdental brush size SS  16  8.6
Don’t know  98 52.4 S  22 11.8

Toothbrush bristles strength Soft  62 33.2 M   7  3.7
Medium  90 48.1 L   3  1.6
Hard   8  4.3 Don’t know 143 74.9
Don’t know  27 14.4 Interdental brush shape Straight  48 25.7

The shape of a toothbrush hat Concave  10  5.3 Rhombus  10  5.3
Convex   4  2.1 Don’t know 129 69.0
Flat 123 65.8 Oral hygiene devices 

used for food residues
Floss  97 51.9

Concave - convex   3  1.6 Interdental brush  56 29.9
Zigzag  16  8.6 Toothpick  45 24.1
Don’t know  31 16.5 Water pick   8 4.3

*other than toothbrush

Table 4. Correlation with oral health awareness and oral hygiene devices awareness

Characteristics Division Oral health 
interest

Subjective 
oral health

Periodontal 
disease 

experience

Bad breath 
experience

Hypersensitivity 
experience

Oral hygiene 
devices 
awarenes

Toothbrush type 0.136 0.214** -0.196** -0.160* -0.015
Toothpaste type 0.175* 0.108 -0.275*** -0.123 -0.014
Toothbrush bristles strength 0.235** 0.153* -0.142 -0.131 -0.015
The size of a toothbrush hat 0.153* 0.129 -0.154* -0.094 -0.003
The shape of a toothbrush hat 0.143 0.168* -0.159* -0.091 -0.069
Floss type 0.165* 0.156* -0.146* -0.131  0.025
Interdental brush size 0.162* 0.227** -0.147* -0.083  0.025
Interdental brush shape 0.064 0.204** -0.102 -0.116  0.031
Tooth nourishing cream 0.033 0.219** -0.155* -0.055  0.003
Oral hygiene devices awareness (Total) 0.194* 0.232** -0.218** -0.147* -0.005

*p<0.05, **p<0.01, ***p<0.001, by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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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및 고안
치면세균막을 적절히 제거·관리하기 위해서는 기본 치면세균막 관리법인 칫솔질이 가장 효율적이나, 칫솔질만으로는 완벽한 관리가 어렵고, 

환자의 질환이나 구강상태에 적합한 치실, 치간칫솔과 같은 구강위생용품들을 보조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치면세균막관리 효과를 높일 수 있다
[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과병·의원 내원환자들의 구강건강 인식,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 구강위생용품 인지 후 사용실태와 칫솔과 구강위
생용품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먼저 구강건강 인식을 구강건강 관심도, 주관적 구강건강 상태, 치주질환, 구취, 지각과민 경험으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구강건강 관심도
가 평균 3.74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 등[15]의 연구와 일치하여, 비교적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
라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치주질환 경험이 많았으며(p<0.05), 이는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이 여성에 비해 높고, 흡연을 하는 경우 치주질환 등
이 증가하는 결과로[17], 여성이 남성에 비해 치주질환 경험이 많은 것을 추정할 수 있었다. 연령에서는 연령이 높은 그룹에서 구강건강 관심도, 
치주질환, 구취, 지각과민 경험에 대한 구강건강 인식이 높게 조사되었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구강건강에 관심도가 높고[15], 연령이 높을수
록 정기적으로 구강건강 검진을 받는 경우가 많고[18], 또한 치과병·의원에 내원한 경험도 많은[19] 여러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연령이 증가할
수록 노화에 따른 구강건강 상태의 저하로 인해 구강건강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혼여부에서는 기혼이 미혼에 비해 구강건강 관
심도(p<0.001), 치주질환 경험(p<0.05), 구취 경험(p<0.05)에 대해 높게 나타나, 이 등[1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 미혼보다 기혼이 구강건

Table 5. Factors influencing interest in toothbrush
Division Β SE β t p* VIF
Constant 2.412 1.132 　 2.131 0.034 　
Gender (female vs male) -0.554 0.259 -0.185 -2.140 0.034 1.650
Marital status (single vs married) 0.203 0.309 0.066 0.659 0.511 2.221
Age (yrs) 0.001 0.123 0.001 0.008 0.994 2.704
Education (≥ college vs ≤ high school) 0.310 0.262 0.097 1.183 0.239 1.468
Monthly income -0.144 0.144 -0.081 -1.000 0.319 1.437
Smoking (no vs yes) -0.335 0.328 -0.086 -1.023 0.308 1.553
Oral health interest 0.271 0.124 0.156 2.185 0.030 1.125
Subjective oral health 0.241 0.143 0.128 1.686 0.094 1.268
Periodontal disease experience -0.099 0.149 -0.059 -0.663 0.508 1.733
Bad breath experience -0.229 0.168 -0.113 -1.364 0.174 1.522
Hypersensitivity experience -0.106 0.119 -0.067 -0.891 0.374 1.252
R² = 0.250, Adjusted R² = 0.155, Durbin – Watson = 1.753, F (p) = 4.110 (< 0.001)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able 6. Factors influencing interest in oral hygiene devices
Division Β SE β t p* VIF
Constant 1.733 1.116 　 1.553 0.122 　
Gender (female vs male) -1.409 0.255 -0.459 -5.522 0.000 1.650
Marital status (single vs married) 0.471 0.304 0.149 1.547 0.124 2.221
Age (yrs) -0.091 0.121 -0.080 -0.749 0.455 2.704
Education (≥ college vs ≤ high school) 0.201 0.258 0.061 0.777 0.438 1.468
Monthly income 0.007 0.142 0.004 0.047 0.963 1.437
Smoking (no vs yes) 0.233 0.323 0.058 0.720 0.472 1.553
Oral health interest 0.170 0.122 0.095 1.391 0.166 1.125
Subjective oral health 0.212 0.141 0.109 1.501 0.135 1.268
Periodontal disease experience 0.231 0.147 0.133 1.568 0.119 1.733
Bad breath experience -0.446 0.166 -0.215 -2.692 0.008 1.522
Hypersensitivity experience 0.100 0.118 0.062 0.850 0.396 1.252
R² = 0.268, Adjusted R² = 0.223, Durbin – Watson = 1.528, F (p) = 5.839 (< 0.001)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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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인식이 높게 조사된 것은 본 연구에서 연령이 높은 그룹에서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구강위생용품 인식은 남자보다 여자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흡연자보다 비흡연자에서 구강위생용품 인식이 높았다. 이는 치실 사용이 

여자에게 높고[1], 학력이 높을수록 인식이 높게 조사된 결과[20]와 일치하며, 비흡연자가 흡연자에 비해 인식이 높은 장 등[21]의 연구결과와 일
치하였다. 월소득에서는 300만원 이상인 집단이 200만원 이하와 200-300만원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은, 연령에서 40대의 인식이 가장 높
고 50대와 60세 이상의 구강위생용품 인식이 크게 낮아진 결과와 관련지어 보면, 현재 50세 이상 집단은 구강위생용품으로 칫솔과 치약 이외
에는 잘 사용하지 않았던 세대이고, 또한 이 집단의 소득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와 관련지어 생각 할 수 있다. 따라서 50세 이상의 연령층을 
중점으로 한 구강위생용품에 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전문적인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는 플라그용, 치주염용, 임플란트용등 환자별 다양한 종류의 칫솔이 시판되고 있지만[22] 본 연구에서는 칫솔의 종류
를 모른다가 61.5%로 가장 높았다. 칫솔모의 줄 수 또한 환자별로 심한치주염의 경우 1~2열 모, 정상인은 3열 모, 치면세균막지수가 높은 환자
는 4열모 사용으로 분류[6]되어 있지만 칫솔모 줄 수도 모른다가 52.4%로 가장 높게 조사되어, 칫솔의 종류와 칫솔모의 줄 수에 대해서 환자들
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환자별 다양한 칫솔의 종류와 칫솔모 줄 수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칫솔모의 크기는 중간크기 사용이 59.4%로 가장 많았으며, 칫솔모의 형태는 편평형의 사용도가 가장 높으며, 박 [11]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칫
솔모의 강도는 중간모 사용이 48.1%로 가장 높아 오 [23]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치약종류, 치실의 종류, 치간칫솔크기, 치간칫솔의 형태 모두 잘 
모른다가 가장 높게 조사된 결과로 볼 때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 등[1]은 칫솔을 제외한 나머지 구강위생용
품이 이 등[15]의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가 56.%로 가장 높게 조사된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칫솔 외 사용하는 구강위생용품은 무엇
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치실사용이 5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등[15]과 남[24]의 연구에서도 치실사용이 가장 높아 구강위생용품 중 
치실 사용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구강위생용품을 여전히 모르는 경우가 많았으며, 치실을 제외한 구강위생보조용품이 대중화되
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약 200여종 칫솔과 40여종의 세치제, 그리고 10여종의 구강위생보조용품이 생산, 수입, 시판되고 
있으나, 자신에게 적절한 보조용품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한 결과를 볼 때[11], 치과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는 환자 개개인의 구
강환경에 적합한 구강위생용품을 추천하고 사용법 등을 적극적으로 교육하여 환자 스스로 구강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구강건강 인식과 구강위생용품 인식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구강건강 인식에서는 구강건강 관심과 주관적 구강건강 인식에서 구강위생
용품 인식과 유의한 양(+)의 관계로 나타났으며(r=0.194, p<0.01)(r=0.232, p<0.01),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을 의미하는 변
수인 치주질환 경험과 구취 경험에서는 구강위생용품 인식과 유의한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r=-0.218, p<0.01)(r=-0.147, p<0.05). 이는 구강건
강 관심이 높은 사람이 구강위생용품에 대한 인식이 높고[1,25], 치주질환 경험과 구취경험이 있는 사람은 구강위생용품에 대한 인식이 낮아 구
강건강 관심과 구강위생용품 인식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구강위생용품의 인식을 높여야 
하며, 구강위생용품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강위생용품의 효과에 대한 다양한 자료제공 및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칫솔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성별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칫솔사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된 것은 소 등[1]의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칫솔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에서 여성이 높게 조사된 결과(p<0.05)와 일치하며, 구강건강의 관심이 높을수록 칫솔에 대
한 사용이 높아지는 것은 이 등[15]의 연구에서 구강건강의 관심도가 높을수록 칫솔에 대한 사용이 높게 조사된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구강
위생용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는 성별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구강위생용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된 것은 양 등[26]의 연구에서 구강
위생용품을 이용할 가능성이 여자가 남자보다 1.61배 높게 조사된 결과(p<0.01)와 일치하여, 여성이 구강위생용품을 잘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
으로 볼 수 있었다. 또한 구취가 적을수록 구강위생용품을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은 칫솔질뿐만 아니라 혓솔질을 하면 구취가 감소되는 결과를 
볼 때[11] 구취가 적을수록 구강위생용품을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효과적인 구강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구강위생용품 사
용이 필요하므로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와 자신의 구강상태에 맞는 구강위생용품을 선택과 사용법에 관한 구강보건교육이 이루어져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이 일부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기에 후속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을 전 지역으로 확
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환자별 구강위생용품의 사용실태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된다. 칫솔의 형태와 구강위생용품의 형태를 모르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또한 자신의 구강상태
에 맞는 칫솔질 방법이나 다양한 구강위생용품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구강위생용품 중 치실 이외에는 사용률이 높지 않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구강위생용품 사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강보건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향후 지속적
으로 본인의 구강상태에 적합한 올바른 칫솔질 방법과 구강위생용품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넓히고, 적극적인 교육과 함께 체계적이고 대중적
인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개발과 시행, 홍보 또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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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연구는 구강위생용품에 대한 인식과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2021년 7월부터 경남지역 치과 병·의원 내원환자 

187명을 대상으로 구강위생용품 인식과 구강위생용품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 인식은 구강건강 관심도는 평균 3.74로 높은 편이었고, 남자가 여자에 비해 치주질환 경험이 많았으며, 기혼

이 미혼에 비해 구강건강 관심도, 치주질환, 구취 경험이 높았다. 연령이 높을수록 구강건강 관심도, 치주질환, 구취, 지각과민 경험이 높았다.
2. 구강위생용품 인식은 여자가 남자보다, 연령이 40대 이하인 집단이 50대 이상 집단보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월 소득이 적을수록, 비흡

연자가 흡연자에 비해 구강위생용품 인식이 유의하게 높았다.
3. 칫솔의 사용실태는 사용 중인 칫솔 종류를 모른다가 61.5%로 가장 높았고, 칫솔모의 크기는 중간크기 59.4%, 칫솔모의 줄 수 모른다가 

52.4%, 칫솔모 강도는 중간모 48.1%, 칫솔모 형태는 편평형 65.8%로 조사되었다.
4. 구강위생용품의 사용실태는 사용 중인 치약 종류를 모른다가 32.6%, 치실의 종류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가 33.7%, 잘 모른다는 15.0%였

고, 치간칫솔의 크기에서도 사용하지 않는다가 43.3%, 잘 모른다가 28.9%였고, 사용하는 치간칫솔 형태 또한 사용하지 않는다가 46.0%, 잘모
른다는 응답이 23.0%였으며, 음식물 잔사에 칫솔 외 사용하는 구강위생용품은 치실사용이 51.9%로 가장 높았다.

5. 칫솔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성과 구강건강의 관심이 높을수록 칫솔에 대해 알고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구강위생용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성과 구취가 적을수록 구강위생용품에 대해 알고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구강위생용품의 올바른 인식과 사용을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중매체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자신에게 맞
는 구강위생용품 선택에 관한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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